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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판소리는 희로애락이 담긴 민속음악으로 1인 오페라(唱)로

서 반주는 북 하나뿐인 해학극으로 음악과학적이기 보다는 감

정(feeling)과 감각(sense)의 예술이다. 판소리가 판노래가 아닌 

소리인 이유는 노래(singing)는 짧고 서정적인 내용이고 소리

(sound)는 길고 서사적인 내용으로 긴 스토리를 엮어서 해학

으로 소리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현대 음악과학적인 관점에서 

판소리의 창법에 대하여서는 과학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인 창

법이 없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구전에 의

해 전해 내려온 창법을 현대 음악과학적인 관점에서 재평가 하

면 비록 학습방법이 체계적으로 이론화 되지는 않았지만 현대 

서양음악 발성법에 비해 이미 17세기 말부터 과학적이고 체계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서양음악 발성법인 벨칸

토 창법은 18세기 확립한 발성법으로 서양음악을 위한 가장 이

상적인 발성법으로 발성 시 성대에 무리를 주지않기 위해 목부

위의 충분한 이완을 매우 강조한다. 판소리에서도 벨칸토 창법

과 마찬가지로 복식호흡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되도록 성대

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들이 강조되고 있으며 효

과적인 발성하기위한 발성법들이 전해내려오고 있다.

판소리 발성법은 현대 음악과학적인 해석에 의하여 4 단계

로 요약된다.

1) 호흡법(breathing) : 판소리 발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

정이다. 

2) 발성법(vocalization) : 가장 핵심인 통성(通聲)을 발성하

기 위한 과정이다.

3) 발음법(pronounciation) :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다. 

4) 독공 (intensive training) : 득음(得音)을 얻기 위한 핵심

적인 학습과정이다.

위 4가지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법에 대하여는 판소리의 

호흡은 일상의 호흡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인들은 주로 흉식

호흡을 하지만 판소리에서는 소리할 때에 단전(丹田)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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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골반까지 숨을 깊숙이 들이쉬는 복식호흡을 한다. 단전

호흡은 생체 에너지인 기가 폐호흡을 통해 심호흡이 이루어지

도록 최대한 아랫배의 단전에 끌어모으는 일종의 복식호흡이

다. 따라서 단전호흡은 신체의 모든 움직임을 골반중심으로 생

체리듬을 바꾸는 의식적인 노력이다. 또한 현대음악에서 발성

법은 두성법, 흉성법, 비성법 및 가성법 등으로 구분되지만 판

소리에서는 통성(通聲)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통성(通聲)이

란 단전호흡에 의해 복부에서 밀어 나오는 소리로서 판소리 발

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발성법이다.

판소리 성음(聲音)

판소리에는 많은 성음(sound, voice and speech)들이 있지

만 기본적으로 쉰 소리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양

의 성악과는 확연히 다른 감각적 기준을 갖고 있다.1,2) 음성언어

의학적인 음질의 평가는 음성과학적인 측면에서는 GRBAS 척

도를 사용한다. 그 중 특히 “G”에 해당되는 Grade는 음성의 쉰 

정도를 전체적으로 표현한 대표성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grade 

0는 전혀 쉰 정도가 없는 소리를 의미하며 그 정도에 따라 1, 2, 

3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판소리 성음은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4가지로 구분된다(Fig. 1).

이 중에서 판소리에서 가장 선호되는 소리는 천구성과 수리

성으로 서양음악 및 실용음악의 성음에 비해 판소리 성음(聲

音)은 유난히 탁음(濁音)을 강조한다. 탁성(濁聲)인 이유를 보

면 다음과 같다. 정서관점에서는 판소리가 주로 탁성을 사용하

는 까닭은 민요(民謠) 및 무가(巫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

이다. 민요는 민중들이 생활 속에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

해 만든 노래이므로, 우아하고 세련되기 보다 투박하고 거칠다. 

무가(巫歌)는 일종의 종교음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양의 종

교음악과는 달리 민요의 특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민

중들의 정서인 ‘한’(恨)을 표현하기 위해 거친 목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좀 더 역동적으로 부르는 것이 더 선호되며 이러한 소

리의 특성이 발성법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성대

에 적절한 불규칙성이 유발되어야 성대 진동시 공기가 새어나

오는 소음의 형태인 탁성이 발생하게 된다. 서양음악의 성음(聲

音)은 신을 찬양하는 교회 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소

리가 신성해야 되며 화려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특

히 신(하늘)으로 부터 내려오는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공

중에서) 울려 퍼지는 깨끗한 소리 즉 공명(共鳴)이 잘된 미성

(美聲)이어야 한다. 이러한 공명에 의한 소리가 대중들에게도 

전달되어 교회음악이 아닌 대중음악에도 미성이 선호되어 발

성법에 그대로 적용되어 18세기경부터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아름답게 표현하는 벨칸토 창법이 발달했다. ‘벨칸토’라는 말 

자체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벨칸토 창법은 한국의 소

리와 달리 깨끗한 성음을 위해 정상적인 성대의 관리가 필수

적이다. 환경 관점에서 서양음악은 교회 및 전문 공연장 같은 

닫혀 있는 공간에서 자연적인 소음 없이 모든 장르의 악기소

리 속에서 성음을 전달하는 음악으로 공명에 의한 성음의 전

달을 강조한다. 그러나 판소리는 전통적으로 열린 공간에서 북

장단소리에 맞춰 주변의 자연음의 잡음을 극복하면서 성음을 

청중에게 전달하는 음악으로 동양음악이 추구하는 자연과 인

간의 조화를 이루는 인간의 감정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일찍

부터 자연속에서 발성연습을 하고 평상적인 자연음의 잡음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청중에게 음악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므로 

인위적인 공명음 보다는 잡음이 섞여 있는 탁성의 성음이 선호

된다.3) 즉 판소리는 소리의 공명에 대한 배려가 적다. 실제로 공

명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소리를 크게 지른다. 공명을 효율적

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탁성을 위한 성대의 조건으로는 성대

의 접촉면에 약간의 틈이 발생하는 점막 불규칙성이 나타나야 

하는데 발성시 성대접촉시 어느정도 강하게 접촉하는 발성법

이 되어야 결절 등의 불규칙성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판소리

에서는 많은 발성에 의한 성음(聲音)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쉰 소리 즉 탁음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양의 성

악과는 확연히 다른 감각적 기준을 갖고 있다.4)

판소리 창법(唱法)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구전에 의해 전해 내려온 창

법으로서 현대 음악과학적인 관점에서 체계화 된 학습방법이 

없었다고 평가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단지 문서상으로 체계적

인 기록이 없었을 뿐이지 구전에 의해 내려오는 방법들을 현대 

음악과학적인 용어로 요약해보면 현대 서양음악 발성법과 거

의 유사한 방법으로 전해내려오고 있었으며 다음의 4 단계 과

정(4 steps)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호흡법(呼吸法, breathing)

으로 발성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이다. 둘째, 발성법(發

聲法, vocalization)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소리내는 과정이다. 

셋째, 발음법(發音法, pronounciation)으로 의미를 청자에서 잘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다. 넷째, 독공(獨工, intensive training)

아주 맑은 소리

양성              천구성             수리성              떡목

판소리 명창들이 추구하는 소리

아주 탁한 소리

Fig. 1. Classification of Pansori sound. 양성 : 너무 맑은 소리, 깊이
가 없는 소리. 천구성 : 탁 튀어나오는 상대적으로 맑은 소리. 가장 좋
은 소리. 수리성 : 거칠고 컬컬한 쉰소리. 떡목 : 소리가 너무 거칠어 좋
지 않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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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득음(得音)을 얻기 위한 학습과 수련과정이다.

1. 호흡법

판소리에서 호흡은 발성의 핵심이며 장단(長短)의 근간으로 

판소리에 적절한 호흡을 익히는 것이 호흡법은 판소리 입문과

정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가장 사항이다. 판소리 호흡

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실제로 학습하고 득음하

는 일련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일은 부족한 면이 많

았고 연구 또한 많지 않은 실정이다. 판소리에서도 서양음악에

서와 같이 복식호흡(腹式呼吸, abdominal breathing)이 필수 

이다. 호흡에는 흉식호흡(胸式呼吸)과 복식호흡(腹式呼吸)으

로 구분되는데, 흉식호흡이란 늑골간 및 횡경막의 확장에 의

한 호흡이지만 과도한 횡경막의 하강이 없는 자연적인 호흡의 

형태이다. 반면에 복식호흡이란 횡경막의 효율적인 하강과 늑

골간 확장에 의해 폐로 다량의 공기를 흡인하기 위한 호흡법

이다. 일반적인 발성 혹은 노래소리를 위한 호흡법에서는 복식

호흡이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법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판

소리의 호흡은 일상의 호흡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인들은 주로 

흉식호흡을 하지만 판소리 광대는 소리할 때에 단전을 중심

으로 골반까지 숨을 깊숙이 들이쉬는 복식호흡을 한다. 판소

리 발성에 있어 필요한 충분한 호흡량 위해서는 복식호흡이 

필수적이지만 전통적으로 복식호흡이라는 용어보다는 단전호

흡(丹田呼吸, hypogastric breathing)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단전호흡은 생체 에너지인 기(氣)가 폐호흡을 통해 심호흡이 이

루어지도록 최대한 아랫배의 단전(丹田)에 끌어모으는 일종의 

복식호흡이다. 따라서 판소리 광대의 단전호흡은 신체의 모든 

움직임을 골반중심으로 생체리듬을 바꾸는 직립 이전 인간의 

본래적인 호흡을 회복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다. 즉 단전호흡

이란 복식호흡의 일종으로 단전(丹田)에 기(氣, energy)를 모으

고 호흡하는 것으로 단전의 위치는 배꼽 세치 밑(세끼손가락길

이, 약 3~5 cm)으로 전통의학적인 용어로 혈(穴) 이름으로는 

기해(氣海)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며 참선할 때의 손의 위치이

다. 기본적으로 복식호흡과 같지만 복식호흡과의 차이는 단

전에 기(氣)를 모으고 압박하면서 받쳐줌으로서 특히 아랫배

에 많은 힘을 주면서 호흡하는 방법으로 호흡하는 장소의 중

심을 어디로 인식하고 호흡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러한 판소리 호흡법에 대한 연구로서 왕기철은5) 124명의 

판소리 가수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102명(82%)의 가수들이 

단전호흡을 한다고 보고하였고 조동언은6) 판소리 할 때 사용

하는 호흡법으로 46%(단전호흡), 29%(복식호흡), 11%(흉식호

흡), 14%(기타) 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호흡법에 대하여 명창

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1) “호흡으로 소리하라, 아랫배로 호흡하라”

2) 판소리 발성은 호흡의 테크닉이다.

3) 소리를 반드시 배로 해야된다.

4) 흉허복실(胸虛腹實, 가슴을 비우고 배에 힘을 주어라)

그러므로 판소리에 있어서는 호흡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함은 물론이고 호흡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여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호흡법을 터득해야 한다. 호흡법의 

완벽한 이해 없이 목구멍을 여는 것만 강조하거나 소리만 크

게 지르는 것을 강조하다보면 성대가 상하거나 음색이 어두워

질 뿐만 아니라 소리가 모아지지 않아 개성 없는 퍼진 소리가 

되기 쉽다. 판소리 광대가 갖추어야할 좋은 호흡의 요건은 다

음과 같다.7)

첫째, 판소리 광대는 순간적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실 수 있는 호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판소리 광대는 적은 양의 숨으로 맑고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는 호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흡을 

모두 소리로 바꾸고 신체를 공명시켜야 한다. 자신이 내뿜는 호

흡을 낭비하지 않고 신체를 공명시키면 깨끗하고 힘 있는 소

리를 낼 수 있다. 옛날의 판소리 광대는 사방이 트인 마당이나 

마루 혹은 가설극장에서 공연을 했다. 더욱이 마이크나 스피

커 같은 음향시설이 없어서 소리를 멀리까지 힘차게 내질러야 

했기 때문에 우렁찬 목소리를 필요로 했다.

셋째, 판소리 광대는 일정량의 숨을 골반과 단전에 머금어서 

힘을 지탱하고 조절할 수 있는 호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발성법(發聲法)

현대음악에서 노래소리에 대한 성음 및 발성법은 일반적으

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진성(眞聲)으로 정상적인 성대의 진동에 의해 발생되는 

소리로서 두성(頭聲), 비성(鼻聲), 흉성(胸聲) 등으로 구분된다.

1) 두성 ; 소리가 머리위로 울려 퍼지게 발성하는 법으로 주

로 고음발성시 사용하나 서양음악에서는 잘 울리는 공명음(음

악음형대)을 위한 방법.

2) 흉성 ; 주로 중-저음 발성시 사용하는 발성법으로 가슴이 

울리듯이 발생되는 소리

3) 비성 ; 연구개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되는 

콧소리

둘째, 가성(假聲)으로 정상적인 성대의 진동이 아닌 성대 일

부의 진동에 의해 발생되는 소리로서 역시 두성, 흉성 및 비성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그러나 판소리에서는 특이하게도 통성(通聲, a bouncing voice)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통성(通聲)이라는 용어를 동양의학적

인 관점에서 설명하면 통(通)이란 항문으로부터 허리를 통과하

여 복부 및 폐를 관통하는 하나의 관의 개념으로 소리는 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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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소리가 밀어 나온다는 개념이다. 즉 통성이란 아랫배

로부터 잘 밀어내는 소리 즉 충분한 공기로 성문하압을 형성하

여 성대의 진동을 원활히 해주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단

전에서 뽑아낸 튀어나오는 소리를 말한다. 서양음악에서는 공

기의 흐름에 의한 음압의 결과 성대의 진동 후 공명강의 형성

에 의한 음악음형대 형성에 의해 전달되는 소리로서 소리를 지

르지 못하게 하지만 반면에 판소리에서는 소리를 밀어서 지르

게 하는데 이 소리가 통성인 것이다. 즉 통성(通聲)이란 단전에

만 힘을 주고 나머지는 힘을 빼어야 거침없이 막 올라오는 소리

로서 요약하면 단전호흡에 의해 나오는 소리를 말한다. 이러한 

통성법을 명창들의 표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명창들은 소

리는 허리힘으로 발성한다고 한다. 소리를 입문하여 처음에는 

목을 중심으로, 다음은 가슴을 중심으로, 그 다음은 뱃심을 중

심으로 소리하고 나중에는 허리힘을 중심으로 소리한다. 즉 점

차적으로 아랫배 단전을 중심으로 많은 수련을 통해 통성을 단

련하는 것이다. 소리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목의 힘

이 빠지고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요. 그래서 배에 힘을 주고 

소리하는 사람은 배를 밀어도 밀려나지 않는다. 또한 통성 발성 

중에도 항상 같이 강조되는 것은 성대를 포함한 경부의 긴장

을 낮추도록 강조하고 있다. 명창들의 표현에 의하면 발성시 목

누름(후두외근육 긴장)은 사용하면 안된다. 목을 누르지마라. 

목에 부자연스러운 힘이 들어가면 안된다.7,8)

그 외에도 통성과 경부이완을 위한 다른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1) “오장육부를 쥐어짜내는 소리”가 통성(通聲)이다.

2) 신장(腎臟)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3) 성음출어신(聲音出於腎) ; 소리는 콩팥에서 나온다.

4) 心은 목소리를 주관하고, 肺는 목소리의 문이고, 腎은 목

소리의 근원이다.

5) 소리를 띄어줘야 한다. 

6) 소리를 들고간다.

7) 목을 열어라. 후두를 열어라가 아니라 후두의 전체적인 긴

장도를 낮추고 목과 가슴과 어깨의 힘을 빼고 아랫배에 힘을 모

으라는 뜻.

8) 고저청탁(高低淸濁) ; 높은 소리는 맑게, 낮은 소리는 탁

하게.

반면에 판소리에서는 다음의 네가지 발성에 의한 성음을 피

한다.

1) 전성(顫聲) ; 발발이성. 만들어서 떠는 것이 아니라 자체가 

떠는 음.

2) 비성(鼻聲) ; 콧소리. 비음도가 높은 소리

3) 횡성(橫聲) ; 노랑목 혹은 어정목. 소리의 정도를 벋어난 

소리

4) 함성(含聲) ; 머금은 소리 즉 잘 튀어 나오지 않는 소리

결    론

판소리는 탁음(濁音)의 성음을 기본으로 하는 노래소리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법은 복식호흡의 일종인 단전호흡(丹田

呼吸)이다. 통성(通聲)이란 성출단전(聲出丹田) 즉 단전(丹田, 아

랫배)에서 밀어 올라오는 소리를 의미하며 통성(通聲)에 의한 

발성법은 성대진동 후의 공명을 중요시 하는 미성(美聲) 발성

법에 비해 성대진동에 따른 음량을 중요시 하는 탁성(濁聲) 발

성법으로 통성(通聲) 발성시 과도한 성문하압이 발생하게 된다.9) 

높은 성문하압은 성대 접촉을 과도하게 함으로서 점막 손상이 

필연적으로 동반 할 수 밖에 없으며 점막손상에 따른 진동장

애의 결과인 탁성은 모든 청자와 청중이 선호하는 음질로서 효

율적인 탁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성법이 필요하다.10) 결국은 통

성(通聲)과 탁성(濁聲)은 필연적인 관계로서 득음(得音)을 위한 

필수 발성법 및 성음이다.

중심 단어 : 판소리ㆍ호흡법ㆍ발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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